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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우리 국민이 느끼는 한국사회 갈등, 
‘심각하다’ 89%!
한국사회 내 갈등이 심상치 않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2021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
면 국민 대다수(89%)가 우리 사회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세대 지역 남녀 간
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더 증가하였다. 특히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성가족
부 폐지, 성범죄 처벌 강화 등 정책 공약으로써 젠더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남녀 갈등은 우
리 사회 갈등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었다. 

언론은 어떠한가. 국회에 이어 사회 갈등 책임도 2순위에 올랐다. 한 논문 자료1)에 따르면 
‘언론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 갈등 이슈가 사회적 쟁점화가 되면 갈등 자체가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파괴적 갈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이제 대선이 끝났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호남과 영남으로 나뉜 표심, 특히 20대 남녀의 극
명한 표 대비는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통합과 분열의 기로에 선 시점이다. 이번 선거 다음날 5개 일간지가 일
제히 사설에서 ‘국민통합’을 헤드라인으로 뽑아서 강조하였다. 갈등의 실타래가 하나씩 풀
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 사회의 사회 갈등 실태를 알아보고, 교회의 역할에 대해 조명하
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1)한국사회복지연구회, 김용회한창근, COVID-19 확산 이후 한국사회 사회갈등 이슈와 미래신호 탐색: 국내 뉴스 기사 키워드를 중심으로, 
2021 사회복지연구 제52권 제1호, pp.10(임도빈허준영, 20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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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의 갈등 상황이 심각한 것은 주지하는 바인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작년에 OECD 30개국을 대상
으로 정치/경제/사회 분야 갈등 지수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한국의 갈등지수는 55.1점으로 3번째로 높아 갈
등이 매우 심각한 국가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의 갈등 수준, 
OECD 회원국 중 3위로 상위권에 위치!01

[그림] OECD 30개 회원국 갈등지수 (상위 10위)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작년에 발표한 ‘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꼴(89%)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
은 1%에 그쳤다. 이는 우리 사회 갈등이 상당히 심각함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 이러한 갈등의 심각성은 2013년 93%에서 2021년 89%까지 8년간 90% 안팎에서 변동없이 더 이상 줄
어들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림]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 (‘심각하다’ 비율, 2013~2021년, %)

◎ 우리 국민이 느끼는 한국사회 갈등, ‘심각하다’ 89%!

*자료 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국가갈등지수 OECD 글로벌 비교’, 2021.08.19 
**갈등지수 수치는 정수가 높을수록 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자료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한국리서치, 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2022.01.21(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12.23.~12.28) 
**5점 척도 질문임(매우+약간 심각하다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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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우리사회 집단 간 갈등의 심각성 인식, ‘심각하다’ 비율 (상위 8위, 2021년 기준, %)

‣ 2021년 기준으로 14개 집단을 제시하고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즉, 심각성 정도를 질
문한 결과,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간의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다. 그 다음으로 ‘못사는 사람과 잘사는 사람’ 79%, ‘경영자와 노동자’ 77% 순이었다. 

한국사회 모든 갈등 중 ‘이념갈등’이 1위!02

*자료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한국리서치, 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2022.01.21(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12.23.~12.28) 
**각 항목에 대해 5점 척도 질문임(‘매우+약간 심각하다’ 비율)

[그림] 젠더 간 갈등 ‘심각하다’ (2013~2021, %)

‣ 2013년 이후 집단 간 갈등을 추적해 오면서 특히 다른 집단에서는 ‘심각하다’는 비율이 대체로 비슷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유독 젠더 갈등이 심각하다는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다. 즉 2013
년 29%에서 2021년 52%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남녀 간 갈등은 여가부 폐지 및 여성 징병 논란, 병사 월급 인상, 여러 미투(me too) 사건 등의 요인으로 인
해 우리 사회 주요 갈등으로 부각 인식되고 있다.

◎ 젠더 갈등, 모든 집단 중 갈등 증가세 가장 커!

*자료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한국리서치, 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2022.01.21(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12.23.~12.28) 
**5점 척도 질문임(매우+약간 심각하다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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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 (2030 투표 결과, %)

‣ 이번 20대 대선에서도 2030세대의 투표성향이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를 보면, 20대 남자는 윤석열 후보에게 59%가 투표했으나, 20대 여자는 이재명 후보에게 58%가 투표해 
정반대의 투표행위를 보였다. 

‣ 또 30대 남성은 윤석열 후보에게 53%가 투표했으나 30대 여성은 50%가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해서 역시 
반대의 성향을 보였다.

*자료 출처 : 지상파3사(KBS/MBC/SBS), 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 2022.03.09, (330개 투표소, 약 73,297명, 표본오차 ±0.8%,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코리아 
                   리서치인터내셔널)

◎ 20대 대선 투표시, 20대 남녀 간 투표 성향 정반대로 나타나!

이재명 윤석열

18~29세 남성 

18~29세 여성

36

58

59

34

30대 남성 

30대 여성

43

50

53

44

[그림] ‘우리나라에서 갈등이 많은 것은 그동안 공정한 중재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동의율, ‘그렇다’ 비율)

‣ 우리사회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정치권을 비롯해서 여러 사회적 주체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갈등지수가 내려가지 않고 OECD에서 상위권에 있을 만큼 갈등이 여전히 심한 이유가 무엇일까? 국
민들은 갈등 해소의 공정한 중재자가 없다(58%)는 점을 그 이유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공정한 중재자 없다’ 58%!03

*자료 출처 :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사회적 갈등 및 공동체 의식 관련 인식 조사’, 2021.07.28(전국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06.17.~06.21) 
**5점 척도 질문임(‘약간+매우’ 그렇다, ‘별로+전혀’ 그렇지 않다 비율임)  

13%

보통이다
29%

그렇다
58%

그렇지 않다

18~29세 전체 

30대 전체

48

46

46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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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경제적 양극화/빈부격차’ 5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와 같은 응답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20대 38%, 30대 51%, 40대 61%, 50대 62%) 더욱 높았다.  

‣ 그 외에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사회지도층의 지나친 자기이익 추구’ 40%, ‘경제 사회적으로 높은 불안감’ 
32%, ‘정치적 불안/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31%, ‘실업률의 증가’ 29%를 꼽았다. 

‣ 정치 성향별로 살펴보면 진보성향 응답자는 ‘경제적 양극화’(61%)에서, 보수성향 응답자는 ‘정치적 불
안’(49%)에서 사회갈등의 원인을 찾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사회갈등의 원인 (상위 5위, 중복응답, %)

‣ 우리 국민들은 ‘사회적 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동의여부를 물었는데, 대체
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우선 ‘한국의 사회적 갈등은 정치 집단이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는 응답은 8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전체 10명 중 8명(79%)꼴로 우리나라 사회갈등이 심각한 것은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는데, 이 응답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만하다. 

‣ 반면 ‘정치가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에는 25%에 그쳤는데, 정치권이 
사회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림] ‘사회적 갈등’ 관련 인식 (항목별 ‘그렇다’ 비율, 2019~2021, %)

국민 79% 
“사회갈등이 심각한 것은 정치가 제 역할 못해서!”05

*자료 출처 :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사회적 갈등 및 공동체 의식 관련 인식 조사’, 2021.07.28(전국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06.17.~06.21)

사회갈등의 원인, 
‘경제적 양극화/빈부 격차’ 1위로 꼽혀!04

경제적 양극화/빈부격차

사회지도층의 지나친 
          자기이익추구

경제·사회적으로 높은 불안감

정치적 불안/리더십의 부재

실업률의 증가 29

31

32

40

53 진보 : 61 > 보수 : 37

진보 : 20 < 보수 : 49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것은 정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회적 갈등은 
정치 집단들이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정치가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5

8179

39

83
73

38

7569

2019 2020 2021

*자료 출처 :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사회적 갈등 및 공동체 의식 관련 인식 조사’, 2021.07.28(전국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06.17.~06.21) 
** 5점 척도 질문임(‘약간+매우 그렇다’ 비율임)



7

‣ 11개 집단을 제시한 후 현 사회 갈등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먼저 사회 갈등의 책임자로 국회
(92%)와 언론(89%)이 90% 안팎의 높은 비율로 1~2위를 기록했다, 이어서 중앙정부 85%, 법조계 78%, 
지방정부 78% 순이었다.  

‣ 다음으로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누가 가장 노력하는지 물어보았는데, 대통령이 33%로 가장 높았고 그 다
음 중앙정부 29%, 지방정부 23%, 시민단체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국민들은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책임자인 국회, 언론, 법조계가 갈등 해소 노력은 잘 하지 않는다는 불신을 
갖고 있었다. 

‣ 대통령의 경우 사회갈등 발생의 책임도는 다른 집단 대비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교계는 노력정도에 있어서 15%로 11개 주체 중 하위권에 속했다. 

‣ 시민단체는 책임도는 낮으면서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림] 사회 갈등 책임도와 해소 노력도 (%)

◎ 우리 국민은 사회갈등의 가장 큰 책임자로 국회와 언론을 지적한다!

국회 언론 중앙정부 법조계 지방정부 대통령 노동계 재계/경영계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141522
1313

33
23

8

29
1010

48
57

686871787878858992

책임도 
(책임이 있다)

노력도 
(노력하고 있다)

*자료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한국리서치, 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2022.01.21(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12.23.~12.28) 
**11개 집단: 국회, 언론, 중앙정부, 법조계, 지방정부, 대통령, 노동계, 재계/경영계,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 사회 갈등 책임도와 해소 노력도 Portfolio >

높음

낮음 높음

시민단체

재계/경영계

노동계
종교계

학계

법조계

언론

국회

지방정부

중앙정부

대통령

책 임 

노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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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1+2순위)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정부가 40%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회 38%, 언론 2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종교단체는 4%로 제시된 9개 주체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노조(16%)보다도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 (1+2순위, %)

*자료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2.03.14.(2021년 현재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0명, 2021.09.01.~10.31, 일대일개별  
                   면접조사/자기기입식 조사)

◎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사회적 주체, 종교단체 꼴찌!

정부 국회 언론 기업 교육계 시민단체 노조 법조계 종교단체

4

15161718

2627

3840

‣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새로 출범할 새 정부에게 무엇을 원할까? 아주경제가 선거전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국정 과제’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이 22%로 차기 정부 국정 과제 
1위였고, 그 뒤를 이어 ‘사회갈등 해소와 국민통합’(19%)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 이번 대선 과정에서 두드러졌던 ‘젠더 이념 등의 갈등’ 문제를 봉합하고 ‘국민통합’의 길로 나가는 것이 필
요하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림] 차기 정부 국정 과제 (상위 5위, %)

*자료 출처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현황 등록번호 9103. (아주경제, 전국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결과, 2022.03.03.(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 무선 ARS 조사, 2022.03.01.~03.02, 윈지코리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

사회갈등 
해소와 국민통합

정치개혁 부동산 
안정

경제 양극화 
해소

14
1717

19
22

차기 정부 국정 과제, 
경제성장(1위)도 중요하지만...‘갈등해소와 국민통합’ 2위!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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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3월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에서 사회적 대화와 숙의기구**를 신설 및 운영하는 것에 대해 ‘필요하
다’라는 응답은 74%로 ‘필요없다’는 응답(26%)에 약 3배 차이였다. 

‣ 이는 국민들의 갈등 해소에 대한 열망을 보여줌과 동시에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위한 기구가 그동안 부족
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사회적 대화와 숙의기구 신설 및 운영의 필요성

◎ 차기정부, ‘사회적 대화와 숙의기구 신설 운영 필요하다’ 74%!

*자료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한국리서치, 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2022.01.21(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12.23.~12.28) 
**숙의시민단 : 갈등 해소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쟁점을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구 
   (예시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674, 인천일보, '500인'…공공의 갈등현안 시원히 푼다, 2021.08.03.)

필요없다
26%

필요하다
74%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5C?idxno=1107674


10

‣ ‘사회갈등’관련 이슈를 다룬 뉴스를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 이라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키워드를 
추출, 키워드를 신호별로 구분하고 주요신호를 도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강신호’ 영역에는 경제, 대통령, 국가가 포함되어 있었고, 앞서 사회 갈등의 원인에서 1위를 차지한 경제적 
양극화/빈부 격차, 부동산 대책, 집값 안정 등의 문제를 포괄하는 ‘경제’란 키워드가 포함되었다. 넓은 범위
에서 보면 ‘경제’, ‘대통령’, ‘국가’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관련된 키워드였다. 

‣ ‘강하지만 증가율이 낮은 신호’ 영역에서는 한국사회 만성화된 갈등 이슈인 ‘정치적 요소’와 관련된 키워드
였다. 앞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것은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해서’라고 응답한 것의 연장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 ‘잠재신호’ 영역에서는 특별히 ‘혐오’가 눈에 띈다. 사회와 타자에 대한 감정 상태를 보여주는 키워드로 이
는 젠더 간 혐오, 지역 간 혐오, 세대 간 혐오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
회에 잠재되어 있던 혐오의 감정이 강화 표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는 앞서 세대 지역 남녀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향후 혐오가 갈등의 증폭제로써 작용할 가능성
이 높다는 사인(sign)이다.

[표] 사회 갈등 이슈 키워드(빅데이터 분석)

*자료 출처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김용회한창근, COVID-19 확산 이후 한국사회 사회갈등 이슈와 미래신호 탐색: 국내 뉴스 기사 키워드를 중심으로, 2021 사회복지연 
                   구 제52권 제1호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이란 텍스트 데이터에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기법을 말함(https://terms.naver.com/
entry.naver?docId=6210334&cid=42346&categoryId=42346, 네이버 지식백과 IT 용어사전 참조) 

향후 한국사회 잠재적 갈등 이슈 : 혐오!07

구분 주요신호

강신호 경제, 대통령, 국가

약신호 마스크, 홍콩, 북한, 교회, 대응책, 확산

강하지만 증가율이 낮은 신호 정치, 갈등, 국민, 정부, 원내대표, 지역

잠재신호 혐오, 교육, 통합

https://terms.naver.com/entry.naver%5C?docId=6210334&cid=42346&categoryId=42346
https://terms.naver.com/entry.naver%5C?docId=6210334&cid=42346&categoryId=42346


11

གྷຫ႙
을 했더라도 그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의미이
다. 셋째는, 개신교가 사회통합의 주체로 인정받을 
만큼 신뢰가 없고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
다. 한국교회 신뢰도는 21%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
도 개신교인이 포함되었을 때이고 이들을 제외하면 
9%에 불과했다.(넘버스 82호 참조) 비개신교인의 
9% 밖에 신뢰받지 못하는 교회가 사회통합에 나선
다고 하면 냉소적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신교가 사회통합 주체로 인정받
을 수 있을까? 우선은 개신교가 도덕적 권위를 인정
받아야 한다. 한국교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가장 기본
적인 이유는 교회의 비도덕적인 모습 때문이다. 성범
죄, 재정 문제1) 등등 연이어 터져 나오는 추문이 교
회의 도덕적 권위를 훼손했다. 그러므로 우선 교회
가 자정 노력을 기울여 사회에서 도덕성을 인정받아
야 한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주체가 
도덕적이지 않으면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
려 조롱의 대상이 된다. 교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
게 하려면 우선은 우리가 도덕적이 되어야 한다.  

둘째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 국민들은 종
교의 기능으로 이 역할을 정말 기대하고 있다. 소외
된 자들, 억울한 자들, 빈곤한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할 때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소외된 약자의 대변자가 되며 위로자가 될 
때 한국교회는 사회적 권위를 인정받게 되고 사회적 
발언권이 생긴다.  

셋째는 이번 대선 다음날 국내 5대 일간지가 일제히 
사설 헤드라인에 ‘통합’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새 대
통령에게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라는 메시지이다.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목소리이다. 교회가 이념 논쟁에
서 빠져나와 새로운 사회통합의 주체이면서 한편으
로 새 정부의 사회 통합 기능을 돕고 선지자적인 견
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가 우선 도덕성
을 인정받고 사회적 권위를 부여받고, 사회통합의 주
도적 역할과 대 정부 견제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세상을 화평케 하
는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마5:9)

한국 사회는 갈등이 심한 곳이다. 진보와 보수, 남성
과 여성, 가진 자와 못가진 자, 경영자와 노동자, 수
도권과 지방 등등 한국 사회 안에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한다. 이런 갈등들이 점철되어 있는 우리 사회
가 갈등이 심한 곳이라는 인식을 거의 모든 사람들
(89%)이 하고 있다. OECD 국가 안에서도 갈등이 
심한 곳 3위로 나타날 만큼 한국 사회의 갈등은 심각
하다.(3쪽) 

한국 사회가 갈등이 심한 것은 갈등을 관리하는 제
도, 주체 등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정치란 사회의 이
익 집단 간의 갈등이 더 큰 분열로 변하지 않도록 조
정해 줄 책임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정치는 오히
려 갈등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한다.(6
쪽) 언론은 사회의 갈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어 사회
가 그 갈등을 처리하는 바른 방향을 찾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언론은 오히려 갈등의 
플레이어가 되어 갈등을 부추기는 경우도 많다.  

종교는 어떠한가? 종교는 화합, 화해, 평화를 주장하
므로 어느 사회에서나 국민들은 종교에 대해 사회 통
합 기능을 기대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종교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국민들은 인식하
고 있다. 사회 통합을 기대할 만한 주요 집단 9개 가
운데 종교는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8쪽) 심지어 사
회적 갈등의 당사자인 노조보다도 인정을 못 받고 있
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그러면 왜 우리 개신교(우리는 다른 종교는 생각할 
필요 없으므로)는 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까? 첫째는 개신교가 사회 갈등의 주체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갈등에서 한쪽 편을 들어 그 갈등
의 수행자 혹은 촉진자가 된 것이 일부 개신교 그룹
이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일부 목사들은 특정 후
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면서 정치 갈등의 한복판으
로 뛰어들었다. 갈등의 당사자가 된 집단이 통합 기
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둘째는 사회통합에
는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국
민들이 종교단체의 사회통합 기능에 대해 기대감을 
접었다는 것은 그만큼 종교가 국민들의 시각에서 통
합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통합의 역할

1) 목회자 성범죄, 교회 세습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은 「넘버즈」 33호, 81호, 126호 
    참조



1.[코로나 이후 양극화 현상] 

2.[한국인의 음주 생활] 

최
근
 언
론
 보
도
 통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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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우
리나라 가구 상위 10%의 순자산(자산-부채)은 17억 9,369만 원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이다. 상위 10% 가구는 코로나 이후에도 재산이 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하위 10%의 순자산은 갖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2021년 기준 –818만 원이었다. 상하위 
10%의 순자산 격차가 코로나19 이후 더 벌어지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1. 코로나 이후 양극화 현상

[그림] 2017~2021년 상 하위 10% 순자산** 비교 (단위 : 원)

*자료 출처 : 추경호 의원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순자산= 자산-부채

2021년 우리나라 가구 순자산(자산-부채) 
상위 10% 17억 9,369만 원, 하위 10% -818만원

상위 10%의 순자산 증가 원인은 실물자산(비금융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서 찾을 
수 있다. 상위 10%의 실물자산은 2017년 12억 1,238만 원에서 2021년 16억 9,919만 원으로 4년간 무
려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하위 10%는 실물자산이 2017년 1,244만 원, 2021년 1,262만 원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결
국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리사회의 자산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상위 10% 순자산 중 82%가 실물자산인데 그 대부분이 부동산!

[그림] 2020~2021년 상 하위 10% 실물자산 비교 (단위 : 원)

*자료 출처 : 추경호 의원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실물자산은 비금융자산을 말하며, 부동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032953&cid=40942&categoryId=31810) 
***2019년 자료는 발표하지 않음

-81-121-89-78-66

793

586528
453

319

상위 10% 하위 10%

13억 1,916만
14억 5,381만

15억 2,801만 15억 8,610만

17억 9,369만

-666만 -785만 -891만 -1,212만
-818만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

상위 10%
하위 10%

12억 1,238만

13억 4,728만

14억 8,869만

16억 8,819만

1,244만 1,304만 1,266만 1,262만

4년간 
36% 증가

4년간 
22% 감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5C?docId=6032953&cid=40942&categoryId=3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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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인의 음주 생활

국내 주류 시장, 2019년부터 소주가 맥주를 추월, 
2020년 기준 소주 43% 차지!
최근 발표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21년 주류시장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주
류 시장 규모는 약 8조 8천억 규모이며, 맥주와 소주가 전체 주류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 국내 주류 시장 규모

*자료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년 주류시장 트렌드 보고서’, 2022.03.02. 
**위 주류시장 규모는 출고가 기준임

[그림] 소주 vs 맥주 점유율 추이 (2016~2020, %)

2020년 기준 

8조 8,000억 원

2016 2017 2018 2019 2020

45 44

39
40

40

42

41

43 43

40

지난해 한국 성인은 월평균 8.5일 술을 마셨는데, 이를 주 단위로 환산하면 주 평균 2회 이상 술을 마신 것
으로 조사됐다. 
한번 마시면 평균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량을 보이고 있는데, 2021년 음주량은 2020년 대비 약간 증가했
다.

◎ 한국 성인 음주시, 1회 평균 소주 1병 정도 마셔!

[그림] 월평균 음주 빈도_2020~2021

*자료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 주류 시장 트렌드 보고서’, 2022.03.02.,(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중 월 1회 이상 주류 소비자이면서 6개월 이내 전통주  
                   음용자 2,000명, 2021.07.20.~07.30., 온라인조사) 
**음주량 기준 : 소주 1병 7잔, 맥주 1병 1.5잔, 막걸리 1병 4.5잔 등으로 계산함

[그림] 음주시 1회 평균 음주량**

2018 2019 2020 2021

8.5일
9.0일

8.5일8.8일

2018 2019 2020 2021

7.0잔
6.7잔

6.9잔

6.3잔

소주

맥주

주 평균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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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본인이 선호하는 주류 트렌드를 질문했는데 ‘편의점 구입’ 67%, ‘홈(Home)술’ 48%, ‘다양한 맥
주’ 34%, ‘즐기는술’ 34%, ‘혼술’ 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구입과 홈술이 주류 트렌드로 인식되는 것도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술
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음식점이나 주점보다는 편의점에서 쉽게 다양한 종류의 맥주 등의 주류를 구입하
여 혼술**과 집에서 홈술**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음주 트렌드의 변화, 편의점에서 맥주사서 집에서 혼자 마신다!

[그림] 본인이 선호하는 음주 트렌드_2021년 (복수응답, 상위 7위, %)

*자료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 주류 시장 트렌드 보고서’, 2022.03.02.,(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중 월 1회 이상 주류 소비자이면서 6개월 이내 전통주 
                   음용자 2,000명, 2021.07.20.~07.30., 온라인조사) 
** '홈술(Home+술)'은 집에서 술을 마시는 소비문화를, '혼술(혼자+술)'은 혼자 술을 즐기는 것을 뜻함.

가장 좋아하는 술을 질문한 결과, ‘맥주’가 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주’ 21%, ‘막걸리’ 8%, ‘리큐
르주’ 6%, ‘와인’ 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종별 만족도 즉, 실제로 술을 마셨을 때 만족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했을 때 4점 이상을 받은 
비율(만족도)은 ‘맥주’가 7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통주’ 71%, ‘수입와인’ 69% 등의 순이었다.

[그림] 가장 좋아하는 술(상위 5위, %)

*자료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 주류 시장 트렌드 보고서, 2022.03.02.,(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중 월 1회 이상 주류 소비자이면서 6개월 이내 전통주  
                   음용자 2,000명, 2021.07.20.~07.30., 온라인조사) 
**리큐르 주란 리큐어라고도 불리며, 증류주에 과일, 약초 등 다양한 성분을 첨가해 만드는 혼성주를 뜻한다.(https://m.blog.naver.com/iiiooh2/220642853009)

◎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술 1위, ‘맥주’ 48%

편의점 
구입

홈(Home)술 다양한 
맥주

즐기는 
술

혼술 국산 쌀로 
만든 술

도수 낮은 
술

3030313434

48

67

[그림] 주종별 만족도 (상위 4위, %)

맥주 소주 막걸리 리큐르주** 와인

468

21

48

맥주 전통주 수입와인 리큐르주** 소주

58
62

6971
77

https://m.blog.naver.com/iiiooh2/22064285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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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제20대 대통령 선거/출구조사 종합 - 나무위키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왜 정확했나   
한겨레21_2022.03.11.

2030세대의 절묘한 선택이 대선 승부 갈랐다   
시사저널_2022.03.11.

MZ세대 10명 중 5 6명은 '이념 중도'…7명가량 "지지정당 없어"   
매일경제_2022.03.14.

언
론
 보
도
 기
사
 큐
레
이
션

◎ 정치

◎ 사회 일반

한국갤럽(제20대 대통령선거 사후 조사)   
한국갤럽_2022.03.10.

대선 직후 2030女 입당 급증…"매우 이례적" 민주당도 놀랐다   
중앙일보_2022.03.12.

대선 직전 SNS 사용자들 '남녀갈등 심각' 인식↑…지역갈등↓   
매일경제_2022.03.13.

코로나에 사교육 격차도 커…고소득층 대도시 상위권일수록↑   
연합뉴스_2022.03.11.

직접 흡연으로 하루 159명 사망…사회경제적 비용 12조원에 달해   
연합뉴스_2022.03.14.

노인 빈곤율 처음 30%대 하락 그래도 여전히 OECD 최악   
조선일보_2022.03.08.

그 아바타가 내 아바타에 몹쓸짓...처벌할 수 있을까   
조선일보_2022.03.10.

미혼남녀,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 37%, 반대 32%, 관심 없음 31%   
스포츠경향_2022.03.10.

빅데이터 분석, 올해 서울 이슈 키워드는 코로나 중대재해법 자율주행차   
연합뉴스_2022.03.14.

여성기업 277만 '역대 최대'…고용 497만 기술창업 6.8%↑   
파이낸셜뉴스_2022.03.14.

국민 61% “北 정권 북한군, 안보 위협 적대적 대상”…“협력 대상”(22%)의 3배   
문화일보_2022.03.15.

https://namu.wiki/w/%EC%A0%9C20%EB%8C%80%20%EB%8C%80%ED%86%B5%EB%A0%B9%20%EC%84%A0%EA%B1%B0/%EC%B6%9C%EA%B5%AC%EC%A1%B0%EC%82%AC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3/08/WEO5JGAFTRDDPMREVBLG7E7UOQ/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78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3/235158/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2027200004?section=society/all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1072700530?section=search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706.html
https://www.chosun.com/economy/mint/2022/03/10/LOZLY5LURVBPPDRL3OJAD6K3CM/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4784
https://www.fnnews.com/news/202203141201370971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315MW075119815896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4044300530?section=search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615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203102120003&sec_id=560101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3/23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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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언
론
 보
도
 기
사
 큐
레
이
션

◎ 대학 / 청년
복학생보다 나이 많은 25살 새내기 확 늘었다는데…그 이유는   
매일경제_2022.03.08.

21학번, 20학번보다 원격수업 만족…동기들과 단절은 여전   
연합뉴스_2022.03.14.

"중국 어학연수 안갈래요" 유학생 반토막   
매일경제_2022.03.09.

1) 코로나19(COVID-19) 실시간 상황판(국가별 비교) (https://coronaboard.kr/)  
2) WHO(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https://covid19.who.int/) 
    : 메인페이지 중간쯤 국가별 상황(Situation by Country)을 보면, 한국 상황을 볼 수 있음. 
      (3월 12일 현재 지난 7일간 확진자수 세계 1위)

<코로나19 관련 통계>

◎ 기획기사 : [매경 신한카드 빅데이터 분석] 

◎ 리더십

"대기업보다 파충류숍"…밥벌이 대신 꿈 찾는 MZ세대   
매일경제_2022.03.13.

◎ 기독교 / 종교
2021년 한국선교현황 통계조사 발표   
기독신문_2022.02.24.

미국 크리스천 부모 4%만이 '성경적 세계관' 갖고 있다   
크리스찬타임스_2022.03.13.

좋은 리더는 날마다 직원들과 '협상' 한다   
매일경제_2022.03.10.

정체된 조직에 필요한 것은 ‘자극제’이다   
매일경제_2022.03.10.

회식, 법카 사라진 코로나 2년…그럼에도 매출 오른 식당 비결은 _2022.03.13.

코로나에 창업 줄었지만…'취업난' 20대, '은퇴족' 60대 자영업은 늘어 _2022.03.13.

韓 신규확진 '압도적 1위'…전세계 확진 27% 한국서 쏟아졌다   
중앙일보_2022.03.14.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3/232131/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2/03/226570/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3/232161/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3033400004?section=society/all
http://www.kctusa.org/news/articleView.html?idxno=59293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564
https://coronaboard.kr/
https://covid19.who.int/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3/232065/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3/22249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5248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3/221743/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3/218679/


목
회
데
이
터
연
구
소
 후
원

| 후원 개인 |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롱,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종,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효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응림, 전치영, 정기묵,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헌,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헌,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현갑, 한병록, 한재웅,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홍혜숙,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삼신테크, (주)셀파 C&C, 스페이스
허브,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기아대책,  대한
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
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
대학교,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횃불회, CBMC 광
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당
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문호교회, 미디
에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삼천포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
음춘천교회, 신광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
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울림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
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후원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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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미션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 협력기관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 섬기는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   사   |    mhdata@mhdata.or.kr

| 만든 이들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교, (사)새길과
새일, 아드폰테스,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 MOU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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